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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대공원은 노후화된 일본원숭이 야외 방사장을 자연 서식지와 흡사한

환경으로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관람객에게 더 나은 생태적

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리모델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리모델링은 1984년 서울대공원 개관 이후 약 40여 년 만에

추진되는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이다.

○ 그간 일본원숭이 동산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위생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

왔으며, 특히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의 환경은 원숭이들의 자연스러운

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.

□ 서울대공원은 기존의 인공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을 전면 철거하고,

동물의 종 특성을 고려하여 '자연스러운 습성과 행동을 유도하는 생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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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공원 일본원숭이 동산, '자연 서식지' 닮은 새 보금자리 만든다

-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하고 흙·수목·연못 등 자연 지형 도입… 동물복지 대폭 향상

- 개관 40여 년 만의전면리모델링을통해위생·안전문제해결및생태환경조성

- ’26년 5월 완공목표로공사착수, 리모델링기간중관람제한및시민협조당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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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화적' 공간으로 조성한다.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 증진은 물론,

관람객들에게도 한층 쾌적하고 교육적인 생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

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방사장 내부에 흙바닥을 조성하고 수목과 연못(폰드) 등 자연 지형 요소를 배치

하여, 일본원숭이들이 흙을 파면서 먹이탐색을 하거나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등

자연스러운 행동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현재 현장에서는 노후 구조물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며, 오는 2026년 5월

완공을 목표로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○ 공사 기간인 5월까지는 일본원숭이 동산의 관람이 일시적으로 제한됨에 따라

방문객들의 사전 확인과 양해를 당부한다.

□ 서울대공원은 다양한 동물들이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관람객에게

동물과 자연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, 앞으로도 지속적인

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고자

노력할 계획이다.

□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“이번 리모델링이 일본원숭이들의 자연적인 삶을

존중하고, 관람객들이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

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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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일본원숭이 동산 현황사진

일본원숭이 동산(리모델링 전)

일본원숭이 동산(해체 작업 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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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원숭이 동산(설계조감도)

일본원숭이 동산(설계조감도)


